
겹받침의 발음

1. 앞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

	원래 받침
	발음되는 받침
	예

	ㄳ
	ㄱ
	넋 [넉], 넋과 [넉꽈], 
넋이[넉씨]

	ㄵ
	ㄴ
	앉다 [안따], 앉아서 [안자서]

	ㄼ
	ㄹ
	여덟 [여덜], 넓다 [널따]

	ㄽ
	ㄹ
	외곬 [외골]

	ㄾ
	ㄹ
	핥다 [할따]

	ㅄ
	ㅂ
	값 [갑], 값이[갑씨],
없다 [업따]


2. 뒤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

	원래 받침
	발음되는 받침
	예

	ㄺ
	[ㄱ]
	닭 [닥], 읽지 [익찌], 흙 [흑], 
읽도록[익또록], 맑지[막찌], 흙도[흑또]
읽고[일꼬], 맑게[말께],  흙이 [흘기] 

	ㄻ
	[ㅁ]
	삶 [삼 : ], 젊다 [점 : 따]
삶이[살미], 젊은[절믄]

	ㄼ
	[ㅂ]
	밟다 [밥:따], 짓밟다[짇빱따]
밟은[발븐]

	ㄿ
	ㅍ→[ㅂ]
	읊다[읍따]
읊은[을픈]





